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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혜나 기자] ‘웃는 얼굴에 침뱉으랴’라는 속담이 있다. 그만큼 밝은 웃음은 상대방에게 호감도를

높여주고 어색한 분위기마저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반면 웃음도 비호감이 될 때가 있다. 바로 잇몸이 심하게 보이는 경우다. 이는 치아 기능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이정도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나,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잇몸

노출을 콤플렉스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미소를 되찾아주는 시술이 바로 ‘잇몸 성형’이다. 잇몸 성형은 잇몸의 높

이가 비대칭이거나 잇몸이 치아를 덮어 치아가 너무 짧아 보이는 경우, 잇몸이 내려앉아서 치아 뿌

리가 드러난 경우 등에 적합하다.


특히 잇몸이 퉁퉁하거나 잇몸이 치아를 많이 덮고 있게 되면 답답해 보인다. 이 경우에는 만성 치주

염의 위험이 있다. 칫솔질을 할 때 잇몸에서 출혈이 있거나, 특히 선홍색이 아닌 검붉은 색을 띠는

경우 의심해봐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잇몸 절제술을 통해 치료가 가능하다. 치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잇몸이 길거나 앞쪽

잇몸의 길이가 어금니 부위보다 긴 경우에는 잇몸을 절개하는 시술을 통해 시원한 미소를 만들 수

있다.




또한 치아 뿌리가 노출이 된 경우에는 잇몸이식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 잇몸이식용 잇몸은 주로 입

천장에서 잘라내 사용하며 잇몸은 시간이 지나면 재생된다. 그러나 치아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우

선 뿌리가 노출된 원인을 찾아 치료한 뒤 잇몸 이식을 시행해야 한다. 


잇몸 성형은 증식된 잇몸의 두께와 좌우 대칭성, 치아를 덮는 정도 등을 사전에 세밀하게 고려하여

시술해야한다. 또한 잇몸 라인의 좌우 대칭을 조화롭게 시술하여 웃을 때 흐르는 앞니라인과 부드

럽게 연결시킬 줄 아는 전문의의 심미적인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임상경험이 많은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시술 후 커피나 콜라 등 착색음료의 섭취를 줄이고, 만약 섭취를 했다면 물로 헹구는 습관을

갖고 꾸준하게 스케일링을 받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도움말: 화이트스타일치과 김준헌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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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박2일 시청률 변함없다! 정상에서 굿바이~


▶ 지창욱 사고차량 공개, 정말 크게 훼손돼 ‘충격’ 


▶ ‘조선의 왕’ 이병헌 스틸 공개, 위용 넘치는 왕의 포스 ‘눈길’ 


▶ 정범균 곽현화 이광섭, 원래 이러고 놀아? ‘민망한 과거사진’ 깜짝 


▶ 이승훈 ‘K팝 스타’ TOP10 진출, 반전 결과 ‘웃다가 울리는 감동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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